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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장개방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
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그들의 교수목표와 교육내용이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4명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고 사전인터뷰, 수업자료 검토, 수업참관 및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배우자)의 출신
국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수업은 전통복식, 음식 등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대상 학생 및 문화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차시 분량의 일회성 수업으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및 사회적 행위능력을 배양하기 다소 어려웠으며,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In 2012,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guidelines for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for all K-12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s 
conducted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Based on the six goals of multicultural curriculum in 
Bennett's conceptual model, this study explores how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conduct their instructions and 
how they convey the valu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 public schools. Four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were recruited, and variou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pre- and post-interviews and classroom observation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participants educated elementary
students by introducing their own (or spouse's) culture through their traditional clothes, food, and customs. This 
indicated that they focused mainly on developing multipl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strengthening intercultural 
competence. However, their current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may not help students to increase an 
awareness of the state of the planet and global dynamics, and to build social action skills. Finally, we suggest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integrated and infused into national (regular) curricula so that all students can 
enhance thei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Keywords : Multicultuarl Education,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Multicultur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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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다문화 사회 확산과 연구배경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주의가 강조되던 한국사회는 세

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외국
인 근로자의 증가,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인구 감소 등으
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재편

되고 있다[1-5].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
보면, 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도 기
준으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쳐 239,698명이다
[6].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12,826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국적은 중국(조
선족 포함)이 38.8%, 베트남이 26.9%, 일본이 8.5%의 
분포를 보여 이상의 3개국 출신자가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교육부의 2015년 교육기본통계 자료[8]에 따르면, 국

내 다문화 학생의 총 숫자는 82,536명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국내출생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국내 
다문화가정자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2012년에 
46,954명에서 2015년 82,536명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 Multicultural students in 2012-2015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etc.

2012 46,954 33,740 9,627 3,409 178

2013 55,780 39,360 11,280 4,858 282

2014 67,806 48,225 12,506 6,734 341

2015 82,536 60,162 13,827 8,146 401

국내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자녀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과 그 자
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달과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한 반면, 한국계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
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1.2 연구목적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국내출생자녀뿐 아니라 국

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까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선주민과 이들의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이는 다문화 학
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이해교육

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 개선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다문화·탈북학생 교
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전체 학

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령기

의 아동청소년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문화이해교

육을 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이
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다문

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나아
가,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의 교육목표와 현장의 교육내
용이 사회통합과 상호이해를 위한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이해교육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2006년 
이후의 일이며, 그 중심에 여성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2]. 결혼이민자가 국
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10], 국
내 다문화 교육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은 이중언어 강

사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중언어 강사

들을 양성해왔으며, 최근 이중언어 강사의 교육적 역할
에 대한 연구[11-14]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두 번째 교육적 역할인 다문화이해교

육 강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진행

되지 않았다[15-16]. 앞으로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
화이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기정(2012)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하여 다
문화 전문인력의 개념, 역할 및 다문화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16]. 그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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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해교육 강사를 “결혼 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

소, 상호 이해를 높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p. 
16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6].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기존의 법무부에서 지정한 대학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형태라고 제안하였다[16-19]. 
권오현(2012)은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의 역할을 

자국민과 국내 학생들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여 설명하면

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는 문화 차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구성원별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인력(p. 1)”
이라고 정의하였다[20]. 더불어 국내 학생들을 위한 다
문화이해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사 스

스로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끊임없이 교

수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점차 증가

하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다문화 학
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학생이 다양성

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21]. 이에 따라 일
반학생 대상 상호 이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
놀이,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다문화 이
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라와 방기혁(2015)은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이 국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였다[22]. 배려와 협력, 편견해소, 다문화 감수
성, 양성평등, 장애이해와 같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적용
한 결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다문화 감수
성’ 및 ‘양성 평등의 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23]에 의하면, 다문화 수

용성의 지수는 2011년 평균 51.2점에서 2015년 평균 
54.0점으로 다문화 인식이 향상되었다.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온
라인 사이트인 ‘다누리 배움터(http://www.danurischool.kr)’ 

를 개설하고[25],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
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실

정이다.

2.2 다문화교육과정 이론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과
거에는 백인위주의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수자 

문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후, 다문화교육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소
수자와 이민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26-27]. 초기 다문화 교육
과정은 언어 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두고 이민 자녀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류문화에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28]. 최근 다름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는데서 나아가 이민자 문화를 강점으로 바라

보고 사회정의를 위한 변혁적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의 초점이 달라짐에 따라 다문화 교육과정에

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Fig. 1. Bennett’s conceptual model of a comprehensive 
multicultural curriculum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교육과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

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Banks, Sleeter와 Grant 등과 
더불어 다문화교육과정 모형을 대표하고 있는 Be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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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모형은 핵심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분석하는 틀로 적절하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Bennett(2007)[27]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 환경 존중, 문화
다양성 존중 및 보편적 인권 존중으로 구성되며, 이런 핵
심가치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를 추구한
다. 첫째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함
(to understand multiple historical perspectives)으로써 
주류집단의 고정된 가치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집단의 영웅, 
역사적 사건, 음식, 축제와 같은 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야 한다. 둘째 목표인 문화적 민감성 함양(to strengthen 
cultural consciousness)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목표는 상호 문화적 
역량을 배양(to strengthen intercultural competence)하
는 것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서로 
공감하고 몸짓, 표정 등 상징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 목표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투쟁(to combat racism, 
sexism, and other form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백인 대 유색인, 
노동자 대 관리자와 같은 단순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

지 않도록 설득한다. 다섯째 목표인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to increase awareness of the state of the 
planet and global dynamics)은 지구의 생태계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결정이 전 지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여
섯 째 목표는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to build social 
action skills)이다. 이는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가
지며,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상에서 소개한 Bennett의 모형은 다문화적인 핵심

가치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표를 세분화해

서 제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다문화이해
교육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다문화이해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

하기 위해 2015년 봄 학기부터 연구진은 다문화이해교
육 강사를 섭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섭외하는 기
준은 아래와 같다. 
①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②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

시한 경험이 있으며, 
③ 최소 1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이해교육 강

사를 만나기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의 자조모임을 

소개받아 찾아갔고 스노우 볼링 샘플링(snowballing 
sampling) 을 통해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이후, 학력인정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운영자를 통해 학부모를 소개받았

고 그 중 한 명이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연구 참여자

로 섭외하였다.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Name Country Gender Teaching etc.

Megumi Japan F 3 yrs Marriage Immigrant

Nguyen Vietnam F 3 yrs Marriage Immigrant

Yombi Congo F 3 yrs Refugee

Jung Minju Korea F 3 yrs Married to a 
Jordanian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총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로 

시작하였으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사후 인터뷰를 하지 
못한 두 명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네 명이 남게 되었

다. 연구 참여자 중 세 명은 시도 교육청에서, 나머지 한 
명은 교육대학에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

수했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네 명의 연구 참여자는 
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이하게
도 연구 참여자 모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이해교

육 강사로 활동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이는 다문화 정책
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를 왕성하게 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를 확보한 후, 연구진은 다문화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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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관과 인터뷰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와 수업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수업을 
참관하기 전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서 진행되는 실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수
업참관 이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수업소개 자료 및 수업시간에 사용할 유

인물 등을 미리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
집된 자료는 인터뷰 녹음자료, 인터뷰 전사자료, 수업자
료, 수업하는 장면 사진, 수업참관 현장노트 등을 포함하
였다. 

Table 3. Procedure of data collection

# Collection method Preparation for data 
collection Collected data

1 Pre-Interview
Setting 

pre-interview 
protocol

Interview 
recordings, 

interview transcripts

2
Collec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Reviewing 
instructional 

material

Instructional 
Materials, handouts

3 Class Observation Setting observation 
protocol

pictures, observation 
notes

4 Post-Interview
Setting 

post-interview 
protocol

Interview 
recordings, 

interview transcripts

연구 참여자 연구진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전 인터

뷰 프로토콜과 사후 인터뷰 프로토콜을 수립하였다. 사
전 인터뷰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된 목적, 다문화이
해교육의 수업목표, 자신이 이수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의 효과성,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서 어려운 점
과 전반적인 의견을 질문하였다. 수업을 참관하고 난 후 
실시한 사후 인터뷰는 참관한 그날 수업의 목표, 교수방
법 및 해당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업참관을 하기 전에 수업참관을 위한 프로토

콜을 준비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지

침으로 삼았다. 참관 프로토콜에는 수업참관 시 대상 학
생은 누구인지, 교수 내용은 무엇인지, 수업자료 및 교수 
방법은 어떠한지, 학습자의 반응 및 참여도는 어떠하며, 
근로 환경은 어떠한지를 주요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상
과 같은 내용을 관찰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의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

견을 듣고 실제 다문화이해 수업 참관을 통해 수업목표

와 교수방법 등을 파악하였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현장
에서 이루어진 개별 수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사
전 인터뷰, 수업참관 및 사후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 자
료가 수집되었고, 중간에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하
지 못한 연구 참여자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수집
된 자료 중 인터뷰 녹음자료는 전사되었고 참관 프로토

콜에 따라 관찰된 참관 노트도 참관 이후에 분석을 위하

여 워드파일로 재작성 되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뷰 자료, 실제수업 장면 사진, 참관 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

하였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인터뷰 
자료와 실제 수업 참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주요 주제

를 도출하기 위한 삼각검증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수집
된 자료에서 범주화되고 추출된 주요 주제들(themes)은 
연구진 회의를 거쳐 1차 확정하였고 2016년 봄 국제학
술대회에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보

완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사전-사후 인터뷰로 부터의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외국인 출신 배
우자가 있거나, 결혼이민자 및 난민 인정자로 다양한 문
화적 배경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
사가 된 목적에 대해서 베트남계 결혼 이민자인 응우엔

씨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참여자들도 비슷

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에 대해 나쁜 이미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하면 사막
이랑 사자만 생각해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사자 한 번도 못 만
났어요. (욤바이씨, 사전 인터뷰)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같아
요.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가서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해야 해요. (욤바이씨, 사전 인터뷰)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역사시간에 일본에 대해 
나쁘게 배우고 있어서 다른 측면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일본에 
대해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것만 가르치니까 내가 좋은 점을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구미씨, 사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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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이해교육은 못사는 나라를 이해해주는 교육이라는 편견

이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걸 좀 바꾸고 싶어요. (응우엔씨, 
사후 인터뷰)

난민 인정자인 욤바이씨는 본래 학원에서 영어를 가

르치던 강사였지만 아프리카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에 대해 실망하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
어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계 결혼 이민자인 메구미씨는 역사와 사회 과목에서 

한-일관계를 배우면서 아이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이 
일본계 혼혈이라는 점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

녀들을 위해 일본과 일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르

쳐 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반면 요르단계 남편과 결혼
한 정민주씨는 자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아들

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사람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영국, 미국 아니면 다 자기보다 
낮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남편이 요르단 출신이라고 하면 자기

보다 낮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다문화 수업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정민주, 사전 
인터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된 이유들은 조금씩 다르지

만,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 한
국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

을 알려주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들은 그
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교수목적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수업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다문화
에 대해 인식이 좋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
라지는 것 그런 거. (응우엔씨, 사후 인터뷰)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일관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목표예요. (메구
미씨, 사후 인터뷰)

요르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요르단의 위치, 문화 그런 거 설명
하고 아랍식 인사법 이런거 설명하면서 히잡도 써보고. 아랍인
과 히잡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정민주씨, 
사후 인터뷰)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르단계 남편과 결혼한 정민주씨는 자신의 출신국인 한

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고 아랍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를 원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이나 교육청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고, 그들이 이
수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실제 자신들의 교수활동에 도

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전 컴퓨터를 잘 못했는데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컴퓨터 스킬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익숙해지
니까 검색하고 수업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돼요. (메구미씨, 사
후 인터뷰)

저는 교수법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은 교수법이 쉽지만 나는 교수법이 도움이 되요. 처음에
는 몰랐지만, 이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아하 그때 그 말이 이 말
이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요. (응우
엔씨, 사전 인터뷰)

○○교육청에서 배운 교육 내용이 내가 수업을 위해 콘텐츠 개

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가이드라인처럼......(욤바이씨, 사전 
인터뷰)

이상과 같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교수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교수법은 배웠지만, 초중고에 따로따로 차별화된 교수법이 없
어.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등학생, 중학생 다 달라 초중고에 맞
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데 교수방법을 다르게 배우지 않아

서......(응우엔씨, 사후 인터뷰)

외국인 엄마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양성과정에서 강의하는 강
사의 말이 너무 빨라서 비원어민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인 엄마들이 아주 많이 등록했
었는데 다 알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국인 보조강사가 투입
되어 통역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정
민주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공자가 가르치는 것 같

았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죠. 이론만 하는 수업은 도움이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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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강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말을 해서 중국

계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나기도 했어요. (정민주씨, 사전 인터뷰)

교육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참여자들에게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업은 수업자료 작성, 콘텐츠 개발 
및 교수방법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대상별 차별화
된 교수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양성과

정을 진행했던 강사들이 문화-언어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가

장 큰 어려움으로 교실 경영(classroom management)를 
꼽았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고 포기하는 경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
워요. 담임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이 
뒤에서 서 있어서 주거나, 수업 중 필요할 때 도와주거나 같이 
할 때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데......(응우엔씨, 사전 인터뷰)

내가 수업할 때 담임교사가 없으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때 힘들어요. 담임교사의 한국어 지시가 있어야 하고 우리 수업
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나의 교육으로 자리잡아. (욤바이, 
사전 인터뷰)

자는 아이들 깨우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액티비티 위
주로 하고 있어요. 잠 안 재우려고 움직이게 해야 해요. 학생들
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수업을 원하는지 요구를 알려주면 좋

겠어요. (메구미씨, 사후 인터뷰)

이뿐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미 문화·인
종적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업이 힘들다는 이야기

도 나왔다. 

다문화하면 못사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문화 이해수

업을 하는데 내용 전달이 참 어려워요. (메구미씨, 사후 인터뷰)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나의 피부색 때문에 유치원에서 
수업하면 유치원생이 울어요. (욤바이씨, 사후 인터뷰)

니네 나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 학생들이 그런 이야
기를 하면 슬퍼. (욤바이씨, 사후 인터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수업이 어려워요. 편견이 있어서. 다
문화는 불쌍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서.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그런 눈빛을 만나면 주눅이 들
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대
상 수업은 안 해요. (정민주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은 담임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

서 교실을 경영하는 것이 어렵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들의 문화 인종적 편견으로 수업진행이 어렵다

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4.2 수업참관으로부터의 연구결과

수업참관을 위해 연구진은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요

청하여 검토한 후 참관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구
하고 수업시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수업은 사전에 설
계한 프로토콜에 따라 수업 대상학생, 교육내용, 교수자
료, 학습자의 반응 및 교수환경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
서 관찰되고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 모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서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배웠다고 하였으나, 연구진이 참관한 수업은 모두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도 초등학
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해달라는 의뢰가 가장 많

다고 하였다. 수업참관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 1회씩이었
다. 수업은 1회 진행될 때마다 2차시로 구성되어 있었으
며, 3-4교시 혹은 5-6교시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자신과 관련된 국가(대부분 출신국)에 대

한 소개와 해당 문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 
자료로는 전통복식, 음식, 전통 노래와 민속놀이 등이었
다. 베트남계 결혼이민자인 응우엔씨의 수업은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와 간략한 역사를 설명하고 이후, 베트남 모
자와 전통 복식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계 결혼이민자인 메구미씨의 수업은 일본 만화, 일본 노
래를 배우고 요요체험과 일본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Table 4). 콩고 출신 난민 인정자
인 욤바이씨의 수업은 콩고의 위치와 콩고 문화를 간략

히 소개하고 콩고의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활동으로 진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르단계 남편과 결혼한 정민주씨는 
요르단의 위치와 역사를 가르쳤고 현재 요르단 왕비의 

국제적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배운 내용을 학습지로 구
성하고 아랍여성들의 히잡(hijab)을 써볼 기회를 주고 마
지막으로 학생들과 삼삼오오 모여앉아 대추야자를 맛보

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651

이상과 같이 진행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전반부에서 일본, 베트남, 콩고 및 요르단
에 관한 개관을 진행할 때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이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민속놀이 및 민속
의상을 체험하면서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

였다.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수업이라 어렵지 않게 학
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Table 4. Classroom activities of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lass Megumi’s class Nguyen’s class

Activity Trying Japanese traditional 
clothes

Trying Vietnamese traditional 
clothes

Picture

이상과 같이 진행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전반부 일본, 베트남, 콩고 및 요르단에 관
한 개관을 진행할 때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수업에 임하

였고, 이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민속놀이 및 민속의상
을 체험하면서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수업이라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의 교수환경은 다

소 열악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아니므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은 

1회성(40분씩 2차시 연속 수업)으로 설계되고 1회성 특
별수업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의뢰가 들어오면 전통
복식 및 음식 등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트렁크를 끌고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2차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
다. 일찍 도착할 경우, 머물 공간이 없을 때도 있고 식사
시간과 맞물릴 경우, 식사할 공간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
뛰기도 했다. 

5. 논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ennett(2007)는 다양한 역

사적 관점의 이해, 문화적 민감성 함양, 상호 문화적 역
량 배양, 편견 및 차별과의 투쟁,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
감능력 배양 및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을 다문화 교육과

정의 6가지 목표로 보았다[27]. 다문화이해교육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이론에 따
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ennett이 주장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표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27], 연구 참가자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긍정적인 측면
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이해

교육은 강사의 출신국 혹은 강사의 배우자의 출신국 문

화를 이용하여 한국적 관점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있

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일본, 
베트남, 콩고 및 요르단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Bennett[27]이 세 번째 목표로 설정한 ‘상호문화적 역량 
배양’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단위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역사적 관점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부족할 뿐 아니라,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및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를 
특정 국가와 단순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는 문화 다양성
을 확보하려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핵심가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다문
화이해교육 전문가들이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Bennett는 ‘편견 및 차별과의 투쟁’을 다문화 

교육과정의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는데[27], 본 연구
의 참여자 네 명 모두 한국인의 편견에 절망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계 결
혼이민자는 일본의 만화,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일본 문
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베트남계 결혼이민자와 콩고계 
난민 인정자도 베트남과 아프리카 문화에서 독특한 문화

적 자산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계 정민주씨도 
아랍의 히잡문화가 자연환경 및 역사를 통해 합리적 결

과물임을 설명하고 대추야자 등 아랍의 맛있는 음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무슬림과 아랍문화에 대한 편견

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이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Banks(2010)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문
화의 피상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다루는 수업은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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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다문화 교육이라고 보았다[29]. 또한, Erickson(2009)
은 ‘보이지 않는 문화’보다는 가시적이고 ‘보이는 문화’
를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과정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를 위해 참관
한 다문화이해 수업에서 ‘문화적 민감성 함양’ 및 ‘상호
문화적 역량 배양’이라는 교수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통의상 및 음식 등을 통해 해당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넷째, Bennett는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 

과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을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 설
정하고 있지만[27], 연구진이 참관한 수업에서 세계적 
상황을 지구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사회 정의

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편견과 투쟁하려는 의지

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한국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싶어 

했지만, 학생들이 지구적 연대감을 느끼고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적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2차시로 
구성된 1회성 수업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학교에 소속된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다문

화이해교육 수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과 연
계되어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다문화이해교육

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와의 인터뷰 및 수업참관 등

을 통해 살펴보았고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표
에 따라 논의해 보았다. 더 나아가, 학령기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향후 다문화이해교육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이해교육의 목표를 문화 다양성의 가치

를 알려주고 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

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국문화
를 소개하는 것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외국문화의 이색
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음식과 전통복식 등에 국한된 

문화 수업에서 일보 전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일선 학

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에 대해 보

수교육을 실시할 때, 초·중등 학생별 차별화된 교수법, 
다문화 교육의 핵심가치와 목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에 융합할 수 있는 다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전, 학교 교

사와 교실 경영과 수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의 정식 교원이 아닐뿐더러, 
다문화 교육이 가난한 이방의 나라에 대한 수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어 수업 진행 시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와 학교의 교사가 함께 수업
을 진행하거나, 교사도 수업에 참가하여 해당 내용을 파
악한 뒤, 이후 수업에서 연계하여 가르침으로써 교과 융
합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이

해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유·초·중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다문화이해교육을 전체적으로 통찰

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유치원 및 
중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포함시킴으

로써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고 수업을 참관하였고, 강사의 목소리와 현장의 모습
을 포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 다문화이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사들을 연구 참여

자로 섭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고찰하거나 외부강사에 의한 다문화 

수업을 학교 교육과정에 융합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력 및 유학생의 유입 등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늘이고 통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다음세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이 성공적일 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줄어들고 

다문화적 가치가 다음 세대에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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